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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연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49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남자는 337명, 여자는 16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행동은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

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행동 중 인터넷게

임중독과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높았다.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0배 높았다(p=.008, 95% CI=1.18-3.06).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2

배 높았다(p=.006, 95% CI=1.21-3.03).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때,

문제행동의 양상과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별, 문제행동, 청소년, 학업중단, 융복합적 요인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lem behavior and its convergent factors in 

out-of-school adolescents,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is study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sing 

out-of-school adolescents research data at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total of 499 out-of-school adolescents (337 males, 162 females). The type of the 8 problem behaviors (run away 

from home, drop out, prostitution, violence, internet game addiction, theft, drug addiction, and smoking) were 

identifi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mong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participants, internet game addiction and theft were more significantly high in male out-of-school adolescents than 

female out-of-school adolescents. In internet game addiction, male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1.90 times higher 

than female out-of-school adolescents (p=.008, 95% CI=1.18-3.06). In theft, male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1.92 times higher than female out-of-school adolescents (p=.006, 95% CI=1.21-3.03). When the social measures were 

provided for those adolescents, a distinguished approach is required depending on the problem behavior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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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

제도자체에 진입하지않은 청소년을 뜻하며[1], 법적으로

는 초등·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

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혹은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자퇴하거나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2].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4년 9-18세의 청소년을 기

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약 377,157명으로 추정된다[3]. 그

러나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매년 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교육부 집계 상 6-7만 명에 이르며, 상급 학교 비진학 청

소년과 근로 청소년은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3].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는 개인, 가족, 학교 및 지

역사회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으나[4], 2015년 여성가족

부가 시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가 문제행동 혹은학교 교육제도

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이었다[3].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를 그만둔 이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가운 시선, 학업 중단으로 인한 선생님·

친구 관계단절,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 곤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영향, 학생이 아

님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 소외,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

안감,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을 경험하게 된다[1].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사

회의 성장 동력을잃는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의

미한다[3].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 청소년들보다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쉽고 건강관리

에 취약하며, 문제행동 발생빈도가 높다[3,4]. 기존 국내

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은 음주나 흡연 비율, 성관계

경험, 음주 후 성관계 경험 등이 높았다[5]. 또한 청소년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청소년기 문제행

동이 성인기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지표라고 보고

하고 있기에[6], 급증하고 있는 건강취약 아동계층인 학

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법’이라 불리는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을 시행하여이들이 건강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종합적인 지원체계

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2]. 해당 법률은 학교 밖 청소

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

조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2],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지원 노력을 시급하고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하고 있다[3].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

한 사회적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재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문제행동은 빈도나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에[7,8],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재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10배 정도 높고[9],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

소년들보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10]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인 반사회적 행동, 공

격적 행동 등이 높게 나타난다[9,11]. 그러나내재화된 문

제행동인 우울, 불안, 위축 등은여자청소년이 높게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9,11]. 이와 같이 문제행동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

행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학

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사에

서도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3].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므로 재학 청

소년보다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다. 따라

서 이들의 문제행동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

에 따른 양상 차이를 융복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

로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

으로 실시한 문제행동 관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

한 정책적 제안과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정

도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융복합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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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 밖청소년의성별에 따른 일반적특성의 차

이를 확인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흡연)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출연기관인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횡단적 통계자료[12]를 활용하여 시행

된 이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위

기 청소년)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가출, 학업중단, 성매

매 등 학령기별 다수 발생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정책방

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현황 및 정

책방향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12]. 원 자료는 학교 밖

청소년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시

행한 자료이다. 원 자료 중 설문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24세에 해당하는남녀 학교 밖 청소년 605명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8가지 문제행

동(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에 대한 최초 경험시기, 횟수, 이유 등

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9-24세 남녀

학교 밖 청소년이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임의표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대상자 605명 중 초등학생 8

명과 19세 이상 청년 98명을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 중·

고등학생 499명(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345명)을 연구대

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337명(67.5%), 여자는 162명(32.5%)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교급, 부모동거형태를 조사하

였다. 학교급은 중학생·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부모

동거형태는 한부모와 사는 경우, 양쪽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2.3.2 문제행동유형

문제행동의 유형은 총 8가지,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13-15]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제행동 간의 통제를 통해 각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단일 문항 척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일 문항 척도는 단순성, 요약

성,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16],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결과[13,15]와 상호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행동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16].

- 가출: 가출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

변한 경우를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학업중단: 학업중단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

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학업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학

업중단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성매매: 성매매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

고 답변한 경우를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

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폭력: 폭력(가해)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

라고 답변한 경우를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

였으며,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폭력을 경

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인터넷게임중독: 인터넷게임중독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인터넷게임중독

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인터넷게임중독을 경험하지 않은 것

으로 구분하였다.

- 절도: 절도(훔치는 것)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

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절도를 경험한 것으로 구

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절도

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약물중독: 약물중독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

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약물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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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중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흡연: 흡연은 ‘귀하는 담배를 피웠거나 피우고 있나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는 흡연을 경

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

우를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임의 표집한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시행되었다[12].

조사대상 접근의 한계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눈덩이표집법을 이용하였다. 해당 기

관 및 대상자는 B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부산광역시 대안교육 지원

센터, 대안학교,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학교폭력 예방

재단 부산지부, 청소년 회복 센터(사법형 그룹홈), 보호

관찰소, 검정고시 접수자 등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4개월이었다. 설문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리서

치기관에 위탁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

구자가 해당 기관에 자료이용을 승인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획득하였다(IRB number: KSU-18-04-005).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일반적 특성 및 문제행

동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밖청소년의성별에따른일반적특성과문

제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Chi-Square test

로 분석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

향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검증력은Nagelkerke R2, 분류정확도및Hosmer-Lemeshow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3. 결과

3.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연령, 학

교급, 부모동거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연령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 16.41세, 여자 학교

밖 청소년 16.25세였으며, 학교급은 고등학생(남 70.3%,

여 66.7%)이 중학생(남 29.7%, 여 33.3%)보다 많았으며,

부모동거형태는 여자 학교 밖 청소년(50.6%)이 남자 학

교 밖 청소년(45.4%)보다 한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2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학교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문제행동차이는Table

2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폭력, 인터넷게

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폭력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56.1%, 여자학교밖청소년의37.0%가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15.88, p＜.001).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41.5%, 여자

Variables Categories

Gender

t/ pMale (n=337) Female (n=162)

n/Mean %/±SD n/Mean %/±SD

Age 16.41±1.49 16.25±1.39 1.10 .271

Grade Middle school student 100 29.7 54 33.3 0.69 .407

High school student 237 70.3 108 66.7

Cohabiting parents Two parent 184 54.6 80 49.4 1.19 .274

Single parent 153 45.4 82 50.6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N=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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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21.6%가 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9.10, p＜.001). 절

도는 남자 학교밖 청소년의 57.6%, 여자 학교 밖청소년

의 35.2%가 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1.92, p＜.001). 약물중독은 남자 학

교 밖 청소년의 5.9%, 여자 학교 밖 청소년의 1.9%가 경

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4.15, p=.042). 흡연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89.1%, 여자학교 밖 청소년의 80.6%가 경험하였고, 성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89,

p=.015).

3.3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종속변수는 문제행동이 발생한 경우를 1,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드화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성

별, 통제변수는 차이검정에서 유의한 문제행동(폭력, 인

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및 흡연)을 투입하였다. 회

귀모형의 적합도는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분류정확도 및 Hosmer-Lemeshow 검정

의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Model 1: 종속변수는 폭력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

제변수는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을 투

입하였다(Nagelkerke R2=.175, 분류정확도=66.4%,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104). 그 결과, 폭

력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05).

Model 2: 종속변수는 인터넷게임중독 발생, 독립변수

는 성별, 통제변수는 폭력,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을 투

입하였다(Nagelkerke R2=.101, 분류정확도=68.7%,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084). 그 결과, 인

터넷게임중독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성

별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인터넷게임중독 발

생이 1.90배 증가하였다(p=.008, 95% CI=1.18-3.06).

Model 3: 종속변수는 절도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

제변수는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약물중독 및 흡연을 투

입하였다(Nagelkerke R2=.260, 분류정확도=68.9%,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187). 그 결과, 절

도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절도 발생이 1.92배 증가하였다

(p=.006, 95% CI=1.21-3.03).

Model 4: 종속변수는약물중독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및 흡연을 투입

하였다(Nagelkerke R2=.093, 분류정확도=94.9%,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954). 그 결과, 약

물중독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05).

Variables Categories

Gender

 pMale (n=337) Female (n=162)

n % n %

Runaway
Yes 241 71.5 115 71.0 0.01 .903

No 96 28.5 47 29.0

Dropout
Yes 159 47.2 78 48.1 0.04 .839

No 178 52.8 84 51.9

Prostitution
Yes 14 4.2 8 4.9 0.16 .690

No 323 95.8 154 95.1

Violence
Yes 189 56.1 60 37.0 15.88 ＜.001

No 148 43.9 102 63.0

Internet game addiction
Yes 140 41.5 35 21.6 19.10 ＜.001

No 197 58.5 127 78.4

Theft
Yes 194 57.6 57 35.2 21.92 ＜.001

No 143 42.4 105 64.8

Drug addiction
Yes 20 5.9 3 1.9 4.15 .042

No 317 94.1 159 98.1

Smoking*
Yes 279 89.1 108 80.6 5.89 .015

No 34 10.9 26 19.4
*Male=313, Female=134.

Table 2. Comparison of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N=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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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5: 종속변수는 흡연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

제변수는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및 약물중독을 투

입하였다(Nagelkerke R2=.252, 분류정확도=86.6%,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389). 그 결과, 흡

연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05).

즉 타 문제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문제행동은 인터

넷게임중독과 절도였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보다 인터넷게임중독 발생은 1.90배, 절도는 1.92배

증가하였다.

4. 논의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

청소년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행 청

소년, 위기 청소년 등으로 불려온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

권에서 소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청소년보다

문제행동 발생이 높고 건강관리에 취약한계층이므로 이

들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를 조사하고, 성별

에 차이가 있는 문제행동을 융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지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으며, 그 종류는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

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이다. 본 논의에서는 각

문제행동 별로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과비교하여 논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흡연, 가출, 폭력,

절도 및 약물중독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행동중 흡

연(남 89.1%, 여 80.6%)과 가출(남 71.5%, 여 71.0%)은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

다[17,18]. 흡연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남자 재학청소년 흡연율 9.5%, 여자재학 청소년 흡연율

3.1%였다[17]. 가출은 19,26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시행된 ‘2014년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

사’에서 남자재학 청소년 12.9%, 여자재학 청소년 8.8%

였다[18].

본 연구에서학교 밖 청소년의폭력은 가해 경험만조

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 56.1%,

여 37.0%). 이를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과 비교하면

‘2017년 2차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재학 청소

년의 폭력 가해경험은 0.3%에불과하였다[19]. 본 연구에

서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 피해경험은 조사하지 못했는

데, 재학 청소년의 폭력 피해경험은 0.7-0.8%로 알려져

있으므로[17,19]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절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남 57.6%, 여 35.2%), 선행연구와 비교하

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의 재학

청소년 6,3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3년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절도(남 8.2%, 여 6.1%)비율

[20]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절도는 청소년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있고, 다른 청소년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6] 학교 밖 청소

년의 절도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약물중독(남 5.9%, 여

1.9%)은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보다 높았는데,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재학 청소년의 평생

Variables
Categ
ories

Model 1
Violence

Model 2
Internet game addiction

Model 3
Theft

Model 4
Drug addiction

Model 5
Smoking

p 95%CI OR p 95%CI OR p 95%CI OR p 95%CI OR p 95%CI OR

Gender (Female) Male .174 0.87-2.12 1.36 .008 1.18-3.06 1.90 .006 1.21-3.03 1.92 .220 0.62-7.76 2.20 .717 0.61-2.08 1.12

Violence (Yes) No - - - .012 1.13-2.66 1.73 ＜.001 1.74-4.03 2.65 .268 0.65-4.71 1.75 .009 1.25-4.73 2.43

Internet game
addiction (Yes)

No .013 0.38-0.89 0.58 - - - .019 0.37-0.92 0.59 .179 0.22-1.32 0.54 .801 0.47-1.81 0.92

Theft (Yes) No ＜.001 0.25-0.58 0.38 .015 0.37-0.90 0.58 - - - .813 0.34-2.32 0.89 ＜.001 0.05-0.28 0.12

Drug addiction
(Yes)

No .277 0.21-1.56 0.58 .153 0.22-1.27 0.53 .823 0.34-2.34 0.90 - - - .998 0.00 0.00

Smoking (Yes) No .008 0.21-0.79 0.41 .973 0.50-1.95 0.99 ＜.001 0.05-0.28 0.12 .997 0.00 0.00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3. Gender effects on type of problem behaviors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N=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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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경험률은 1.1%에 불과하였다[17].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

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인터넷게임중독이

었다. 인터넷게임중독은 학교 밖 청소년(남 41.5%, 여

21.6%)과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의 수치가 유사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10-19세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은 30.6%였다[21].

본 연구에서 성매매는 재학 청소년의 통계수치를 찾

아보기 힘들어 비교가 어렵기는 하나, 성매매는 학교 밖

청소년 남(4.2%)·여(4.9%) 모두에게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타 문제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난 문제행동은 인터넷게임중독과 절도였

다.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은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인

터넷게임중독은 1.90배, 절도는 1.92배 높았다. 이는 청소

년 문제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

하는 결과이며[7,8], 향후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모

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단순히 빈도만 비교하였을 뿐,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남녀 학교밖 청소년의특정 문

제행동이 성별 차이가 있음을 다변량 분석을 통한 통계

적 수치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

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0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게

임중독 비율이 높은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20,22-24].

‘2013년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 재학 청소년 6,359명을 대

상으로 게임중독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남자 청소년은

5.2%, 여자 청소년은 0.5%로 남자 청소년의 게임중독 비

율이 월등히 높았다[20].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

년보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25,26], 인터넷 게임은 파과적인 전쟁이나

폭력적인 대결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여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22].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이

외에 대안학교, 학교 밖 지원센터, 보호관찰소, 취업사관

학교, 단기 쉼터, 이동쉼터, 소년원 등 다양한 기관에 분

포하고 있기 때문에[3]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인

터넷게임중독은 어린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중

독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27], 여가 장애수준이 높거나

[28], 홀로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경우[25]에 문제가

심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심리적인 욕구를 해소

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나 여가 공간

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매우 매력적인

매체가 된다[24]. 따라서 재학 청소년과는 달리 학교를

가지 않아 개인에게 부여되는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높

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

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절도는 남자 학교밖 청소년이 여자학교

밖 청소년보다 1.92배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인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 재학 청소년 6,3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3년 청

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에서 절도 경험에 대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 8.2%, 여자 청소년 6.1%였다[20].

청소년 절도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남성성의 개념을 통

해 설명할 수 있다[6,29]. 남자 청소년은 합법적 방법인

학업 성취나 직업적 성공 등을 통해 남성성을 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절도를 자신의 남성다움을 보여 주는 수단

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6,29]. 일반적인 관점에서

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 청

소년도여자청소년에 비해더 많은 비행을 행한다[6]. 또

한 청소년의 절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0], 아동기에는소유에 대한 개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행동장애의 일종인 ‘훔치기’의 형태로 절도가 나

타날 수 있다[30]. 하지만 청소년에게도 지속적으로이러

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범죄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절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남 57.6%, 여 35.2%), 현재 사법기관

이나 경찰에서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절차에 따라처벌하기보다는훈방조치하거나선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6]에 대한 실효성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절도라는 학교 밖청소년

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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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청소년의 절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

는데, 이들이 절도를 하게 되는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가 도벽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행동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또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대한[6,30] 다양한

요소를분석하여 적합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취약계

층이라는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유형 중 인

터넷게임중독과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

교 밖 청소년보다 높았으나, 폭력, 가출, 약물중독, 학업

중단, 성매매및 흡연은성별에따른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보다 높은 비

율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흡연, 가출, 폭력, 절도 및 약물

중독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의 유

형에 따라 성별에 차이를 고려한 중재가 적재적소에 적

용되어야 하며, 재학 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

타난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회적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조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건학적

관심을 유도하는것에의의가있다고 본다. 둘째, 본연구

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별로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나, 문제행동의 원인

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

동은 재학 청소년과는 다르게 학업 중단에 따른 심리사

회적 적응문제, 생계나 경제적 빈곤, 필요한 사회적 지원

의 부재 등[3]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문제행동 유형별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외현적 행동문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

으나, 우울, 불안, 위축 등내재화된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에서 높게 보고되고 있으므로[11] 후속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하여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각 문제행동

을 단일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문제행동의 양상이나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문제행동 별

로 성별에따른 차이가 있음을 융복합적으로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보다 흡연,

가출, 폭력, 절도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남자 학교밖 청소년은 여자 학교밖 청소년보다인

터넷게임중독은 1.90배, 절도는 1.92배 높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의유형에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

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 혹은 조기 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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